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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소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확대는 새로운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

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 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

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녹색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

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탄소 친환경구조로의 전환을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의 변화와 요구숙련의 변화를 요

구한다.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녹색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숙련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카 관

련한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해 현 대학교과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서 그린카 이외의 타 부문에서의 미래 숙련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

성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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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근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에너지 소비의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의 대기농도가 높

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한편, 그간의 화석 에너지원에 기인

한 에너지 사용증가는, 값싼 화석연료 채굴을 고갈시키며 에너지 가격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 산업국가와 한국 등 신흥 산업국을 이어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산업화는 이러한 에너지원의 소비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화석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지구온난

화와 자원고갈을 가속화시킨다는 관점에서 화석에너지 소비의 억제가 주창되는 가운데, 선진 산업

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억제가 추진되었다. 2005년 교토의정서의 공식 발효 이후, 탄소배출에 대

한 글로벌 규제 확대는 새로운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1) 선진각국은 에

너지․환경 부문의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며, 후발 산업국의 추격을 견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한 세계 경제의 위축 속에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

 * 황규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ST센터 연구위원, 02-3485-5268, g.hwang@krivet.re.kr

** 이중만,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교신저자), 041-560-8356, mann@office.hoseo.ac.kr

1) 한편 교토의정서가 2012년까지 유효한 가운데, 지난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 제15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며 2013년부터의 세부 감축목표 설정을 노력하였으나, 포스트 교

토의정서 대체안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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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효율 증대, 환경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
국에서도 2008년 10월 7일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녹색기

술 발전’을 포함하며, 자원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로

의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키로 결정했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 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서,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국내적으로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에너지ㆍ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의 변화와 요구숙련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녹색경

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녹색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숙련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카 관련한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해 현 대학교과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서 그린카 이외의 타 부문

에서의 미래 숙련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한다.
먼저, 2절에서의 기술혁신과 미래 숙련에 대한 관련 이론에 대한 검토하고 미래숙련수요 분석방

안을 모색하며 본 연구에서 수행될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그린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살펴본다. 그린카 관련 기술추이 및 전망, 관련한 세계시장 현황과 전망, 그린카의 발전에 

따른 직업변화 등이다. 4절에서는 그린카 발전을 위한 요소기술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한 현행 대

학교과 과정의 매칭 정도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 학과간 연계 트랙 개발, 별도 

독립학과 개설 필요성 및 방안 등을 제언한다. 5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결론을 정리하는 한편, 
본 연구에서 수행된 미래숙련수요에 대한 연구방법론의 확장가능성을 검토한다.

II. 기술혁신과 미래 숙련

1. 기술혁신과 숙련의 상호조응

기술혁신과 숙련변화에 대한 논의는 고전적인 주제이다2). 주로 기술혁신에 따른 숙련변화에 주

목되는 가운데, 기존숙련의 숙련퇴화 측면에 대한 노동과정론의 분석과 기술혁신에 따른 고숙련자

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숙련변화가 기술혁신의 결과

이기도 하지만, 기술혁신의 전제로서의 숙련변화도 주목된다. 
특히 기술확산으로의 기술변화와 숙련변화간 관계를 시점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숙련변

화가 기술변화 이후에 나타나는 것과 기술변화에 선행하여 나타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기술변

화 이후의 숙련변화가 기술변화의 결과일 수 있으며, 기술변화 이전의 숙련변화는 기술변화의 전

제일 수 있다3). 기술변화 이전의 숙련변화에 대해서는 Nelson and Phelps (1965)의 적응가설

(adaptation hypothesis)이 있다. 새로운 기술의 채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인력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4). 기술변화 이후의 숙련변화에 대해서는 Griliches (1969)의 보완가설(complementarity 

2)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정보통신기술 확산과 숙련 변화에 대한 논의는 Hwang(2001) 3장에서 수행되었다

3) 시간 선후만으로 엄격한 의미의 원인-결과로의 인과성으로 간주될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시간 선후를 

통해 인과성의 개연성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4) 이들은 두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새로운 기술의 창출과 이의 채택간 시간격차는 평

균교육습득의 감소함수이다. 두 번째 모델은 기술발전속도가 평균교육습득의 증가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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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이 있다. 기술변화에 대응한 고숙련노동자가 요구된다는 것이다5). Griliches (1969)의 논

의는 숙련편향기술(skill-biased technology)에 대한 논의 및 실증분석을 뒷받침하는 고전적인 이론적 

해명이다. 
Nelson and Phelps (1965)의 적응가설(adaptation hypothesis)과 Griliches (1969)의 보완가설(comple-

mentarity hypothesis)이 상호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도입을 위해 적응가설(adaptation hypothesis)
에서 주장하듯 고숙련이 기술확산의 전제가 되는 한편, 기술확산이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고숙련 

수요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술확산의 진행속에 기존 숙련의 퇴화가 이루어 진행

됨으로써 숙련저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화의 진척속에 기업단위 숙련변화를 추적한 

Bright(1958)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하였으며, 숙련생명주기(skill life cycle)을 주장하였다. 
Bright(1958)의 숙련생명주기(skill life cycle) 가설은 기술확산의 초기 확산에서 고숙련을 중심으로 

숙련수요가 증가하고, 기술확산이 성숙하면 숙련퇴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논의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은 Griliches (1969)의 숙련편향

기술(skill-biased technology)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Berman, E. and Machin. S., 1998 등) 숙련편향

기술(skill-biased technology)에서 숙련부족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숙련변화의 대응이 신규인력양성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훈련에 의해 얻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신

규양성 및 재교육/훈련이 일정기간을 요구하는 한편, 빠른 기술진보에서도 퇴화되지 않는 핵심숙

련을 가지며 새로운 숙련수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한편 현재의 숙련수요에 대한 대

응보다도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 미래 숙련 수요 전망 필요성

기술발전에서 숙련변화가 결과일 뿐만 아니라 기술변화를 촉구하는 매개이기도 하다는 것이 앞 

소절의 논의에서 검토되었다. OECD, 영국 등 선진 국가에서 기술혁신의 진행에 따라 향후 제기될 

새로운 숙련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이론적 논의보다는 정책적 

필요가 제기되는 수준이다. 숙련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숙련편향기술론과는 다른 맥락으로, Perez (1983)는 새로운 기술의 발생과 확산에서의 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며 인적자원을 기술확산을 촉진하는 핵심 환경요소의 하나로 간주하고 기술

발전에 수반한 숙련변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선진 각국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다른 새로운 직업의 등장이나 새로운 숙련에 대한 대안을 모

색하고 있으나, 당위적인 수준의 논의에 근거하고 있을 수준이다(OECD, 2006). 유럽직업훈련연구

소(CEDEFOP) 등을 중심으로 미래숙련 수요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CEDEFOP, 2008; 오호영․황규희 외, 2008), 산업별, 직종별 양적 수요변화 전망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미래 숙련수요의 질적 전망 혹은 미래 숙련수요의 구체적 내용 등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

하다. 이러한 사항은 통상적인 인력수급전망이 양적 전망을 수행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이기도 하다.   
근래 친환경-저에너지소비로의 경제환경변화가 주창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

으로의 소위 ‘녹색산업’과 ‘녹색직업’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ILO, 2009; BIS, 2009).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Nelson and Phelps (1965)의 적응가설(adaptation hypothesis)에 따라 기술혁신의 진행에 따라 향후 제

기될 새로운 숙련에 대한 수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미래 숙련에 대한 전망과 관련되며, 통상

5) Griliches (1969)가 제시한 원문은 숙련노동자가 미숙련노동자 보다 생산자본과 보완적이라는 것인데, 여기

에서 생산자본이라는 것을 기술혁신이 반영된 설비투자로 나아가 생사자본 자체를 기술변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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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숙련수요변화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중인 것을 분석 혹은 ‘해석’하는 것에 비하여, 본 연구

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녹색기술발전의 전형으로서 그린카 개발을 살펴보며, 그린카 관련 기술인력양성 방안을 마

련한다. 특히, 그린카 관련 대학학과의 교과개선을 제안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관련 인력양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래숙련수요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의 미래기술수요에 대한 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는 일정 시점에서 요구될 기술수요를 전망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과학기술수준과 과학기술발전 추이에 부가하여 결과물로의 상품에 대한 시

장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기술적으로 가능한 발전궤적만이 아니라, 그러한 기

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변화의 일반적 추이, 산업간 구

조 변화, 산업 내부변화, 노동력 구성 및 직무 변화 등의 환경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규희 외(2009a)에서 녹색성장에 대응한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과

학기술인재 육성과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1) 10년 후 예상되는 기술발전 궤적 및 기술수요는 무엇인가?
(2)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현 단계에서의 대응수준은? 
(3) 인력양성의 목표 및 필요교과구성은 ?
(4) 구체적 수준(기술트랙 제시)의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은? 

(그림 1) 효율적 HRD를 위한 전략

미래기술수요에 대한 분석에서 그린카 발전을 위한 요소기술을 식별하고, 향후 10년 후 정도를 

기준으로 그린카 관련인력이 갖추어야 할 미래 숙련요소에 대응한 교과 과정을 제안한다. 이 과정

에서 현행 대학교과 과정의 매칭 정도를 분석하는데, 대학 교과 과정분석에 있어서는 그린카 관련 

4개 학과(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 재료공학)의 교과목에 대해 수행한다. 자동차 관련 인

력 배출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국내 대학 10개(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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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 울산대, 아주대, 국민대, 계명대)를 대상으로 하며, 비교집단으로서 미국 대학 4개(미시간(앤
아버), 일리노이(얼바나-샴페인), MIT, 캘리포니아공대), 일본 대학 5개(교토대, 와세다대, 도쿄공대, 
도호쿠대, 큐슈대) 등을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교과 분석에 기반을 두며, 기술영역이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어서 학과간 연계 트랙 개발

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위한 트랙 개발이 어떻게 제안될 수 있을지

를 검토한다. 나아가 과목 간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인력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색한다. 이러한 과정을 경과하며, 현행 인력양성의 대응정도를 진단하고 

향후 보강되어야 할 영역 및 인력양성의 방식 등이 모색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검토된

다. 이 과정에서 관련 교육제도, 자격인증, 지적재산권 등 법제도적인 사항의 개선 및 신설 여부도 

함께 모색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 인력양성의 내용/범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I. 녹색성장 추동력으로의 그린카

1. 전략산업으로의 자동차산업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계속적인 생산증가와 수출, 판매증가로 인한 양적 성장을 거듭해오며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철강, 기계, 전자, 전기, 플라스틱, 
유리, 고무, 섬유 등 거의 모든 소재분야 산업과 연관이 있는 종합기계 산업으로서의 특징을 지니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의 파급효과와 부품국산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크다. 한 대

의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만 여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은 직․간접적으로 철강, 금속, 전기전자, 고무제품 등의 생산자재 부문과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 자동차수리업 등의 자동차 판매․정비부문 그리고 유통․관
련부문, 운수․이용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2)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인원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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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자동차산업은 전·후방연쇄효과가 모두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생

산유발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유발효과도 크게 측정된다. 자동차산업으로 인한 간접고용

은 약 1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생산자재 부문에 의한 전방산업효과로 13.1만명의 고용효과를 가

지며, 판매정비 21.1만명, 유통금융 22.5만명, 운수이용 74.2만명 등 후방산업효과로 118.2만명의 고

용효과를 가진다고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으로 유발되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합할 경우 약 

16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총 취업자 약 1,540만명의 10.38%를 차지한다.(그림. 1)

2. 그린카 개발

1) 전망

각국은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의 세계시장 규모는 연간 1.5조$이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2010년까

지는 다소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2018년까지는 매년 2-3%, 2018년 이후 1-2%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한 시장전망

출처: Automotive World Car Industry Forecast Report, Global Insight(2006) 

한편,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장전망으로서, 2004년 Global Insight전망은 낙관적이고 2006년 

Mckinsey 전망은 보수적이다. 대체로 2020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

로 여겨지는 가운데, 연료전지차량의 본격적인 등장에 대해 Global Insight에서는 2030년경 본격화

될 것으로 여기나, Mckinsey에서는 좀 더 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각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구체화는 이러한 미래 자동차의 개발과 미래 자동차 산업의 조기 실현

을 촉구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 수행된 관련 전문가 조사(김태윤, 2009년 8월 31일∼9월 7일, 산·학·연 전문가 45인 

대상)에 따르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차량으로는 2020년에는 내연기관차(50%), 203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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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30%)가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그린카 기술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할 것이므로 이

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내연기관(50%), 하이브리드차(30%), 클린디젤(11%)이 전기차(9%)와 수소연료차(0%)보
다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엔진의 연비 개선 및 성능향상에도 지

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2030년에는 하이브리드(33%), 전기차(23%), 수소연료

차(17%)들이 내연기관(15%), 클린디젤(13%)보다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화석연료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그린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4)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그린카 전망 결과

자료 : 김태윤(2009), 자동차산업의 미래 : 그린카 현황 및 전망, FKI전국경제인연합회

2) 발전과제
 

김태윤(2009)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그린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6%(3∼4년 격차), 10
년 후에는 88% 수준(1∼2년)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래 그린카 시장에서도 일본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술력은 클린디젤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연료전지차(76%), 전
기차(76%), 하이브리드차(75%)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10년 후인 2020년에는 클린디젤(89%), 연료

전지차(88%), 전기차(88%), 하이브리드차(87%) 순으로 기술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현재 및 10년 후 최고 기술국으로는 일본을 100%로 선정하였고, 클린디젤

은 EU가 현재 98%, 10년 후 94%로 관련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10년 후 수소 

연료차는 일본(36%), 미국(27%)이 서로 경쟁하고, 그 뒤를 EU(16%)와 한국(11%)이 추격하는 양상

으로 전망되었다. 10년 후 전기차는 일본(57%)과 미국(20%)이 선도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현재/2020년)

자료 : 김태윤(2009), 자동차산업의 미래 : 그린카 현황 및 전망, FKI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린카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R&D 투자확대(26.9%)와 보조금 및 조세지원으로 초기시장 

창출(26.9%)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차 전지 등 친환경 기술개발’(22.7%), ‘차량용 전자·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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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9.2%), ‘노·사/완성차·부품업체간 상호협력’(8.4%)이 그 뒤를 이었다. (김태윤, 2009) 보조

금 및 조세지원 항목을 제외한 R&D투자확대, 친환경 기술개발, 차량용 전장 기술 등을 응답된 항

목은 모두 기술개발에 관련된 내용이며 이러한 기술개발은 연구인력, 기술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그린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기술 확보와 신기술을 창출할 인력양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6) 그린카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자료 : 김태윤(2009), 자동차산업의 미래 : 그린카 현황 및 전망, FKI전국경제인연합회

3. 자동차산업 인력 수요 변화

근래의 온실가스 규제강화로 인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은 첨단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자

동차업체가 기술협력의 합종연횡을 반복하며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를 가지는 글로벌 과점체제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리라 예상된다. 첨단기술개발만으로는 기존 자동차 산업 내 인력구조를 근본적

으로 전환시킬 필요는 없으나,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의 확대는 글로벌 생산효율성에 대한 요구를 

더욱 늘이며, 기존 생산라인의 글로벌 이동을 초래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히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분업구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부분적인 기술에서는 상당한 수준을 가지기도 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중재하는 

기술(intermediary technology)과 기획하는 기술(project planning & management)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은 연구개발 중견급 이상 직급에서 타 기술과의 조정 및 종합하는 업무가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새로운 일자리).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의 핵심기술을 한국이 확보

한다면, 연구개발 및 고급기술 부문은 계속 팽창할 것이다(늘어나는 일자리). 이때 특정 세부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기술간 융합에 대응하는 융합기술인력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다. 기존 생산직, 
관리직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업무내용이 유지될 것이나, 그 각각 규모의 증감 혹은 유지 

등은 국제분업구조의 재편에 따를 것이다.  
한편 중저위 인력 양성과 활용에서는 녹색기술 확산에 따라 기존 기술의 퇴화가 촉진되는 한편 

숙련격차가 증폭되는 것이 핵심적 문제이다. 이에 따라, 신규인력의 양성과 함께, 기존 인력의 재

교육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청년층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문제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중저위 인력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 확산에 대응한 지속

적인 재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녹색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은 새로

운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기존 양성 활용 체계 내 질적 발전이 중요할 전망이다. 녹색기술과의 

기술융합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기존에도 그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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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

동력시스템

1 HEV전기동력시스템 (모터,인버터)
2 HEV엔진시스템 (엔진구동,엔진발전)
3 배터리시스템 (배터리,울트라캐패시터)
8 플러그인HEV (충전시스템,에너지관리기술)

차체샤시시스템
4 변속기시스템
6 차체샤시시스템 (제동,현가,조향,공조)

전기전자시스템
5 HEV전장시스템 (HCU,와이어하네스)
7 차량시뮬레이션 (HEV아키텍쳐,연비,충돌)

공통 9 HEV평가기술 (단품및시스템성능평가기술)

연료전지자동차

동력시스템

1 연료전지 스택
2 운전장치(BOP)
3 수소저장시스템
9 수소생산기술 (수소생산,수송,디스펜서)
4 보조전원 (수퍼캡,배터리)
5 FCEV전기동력시스템 (모터,인버터,감속기)
8 플러그인FCEV (충전시스템,제어시스템)

차체샤시시스템 6 차체샤시시스템 (공조,차체,샤시)
전기전자시스템 7 FCEV제어시스템 (운전기술,제어부품,ECU)

공통 10 FCEV평가기술및표준화(시스템성능평가기반구축,인증및표준화,부품평가
기반구축)

지능형자동차

차체샤시시스템 3고안전  지능형 액추에이터

전기전자시스템

1고안전 지능형 센서
2충돌예방안전  제어시스템
4IVN(차량내부네트워크)
5차량무선통신시스템
6차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7차량용  모바일 서비스 기술
8지능형  블랙박스 시스템
9차량  Human Factor 기술
10차세대  네비게이션 시스템
11Vehicle  to Grid 시스템

점증해온 창의적이고 개방적 사고, 종합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국제 협업을 포함한 협업

능력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IV. 인재양성: 그린카 엔지니어 양성6)

1. 필요기술 분석

  
기술개발과 활용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기술의 내

용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인력양성의 내용이다. 먼저 미래형자동차의 핵심기술을 친환경 자동차

(그린카)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화석연료 의존성을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용 

연료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크린 디젤, 전기자동

차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7), 연료전지자동차에 집중하기로 한다. 한편, 지능형자동차는 IT기술을 자동차기술에 접목하

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독립 기술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실제에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

과 동시에 추구된다. 이러한 지능형자동차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표 1> 그린카 핵심 기술

자료: 저자 작성

6) 본 절은 저자가 수행한 연구를 요약한 사항이며, 세부적 사항을 위해서는 황규희 외(2009) 원 보고서를 참조

7)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항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동모터, 배터리 사항 등과 밀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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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 기술은 전통적인 분류에 따라 동력시스템, 차체제어시스템, 전기전자 시스템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린카 관련 기술을 이러한 분류에 따르게 하면, 동력시스템은 엔진계통의 연

장으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엔진과 함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모터, 충방전 배터리, 연료

전지자동차의 연료전지 스택, 수소생산 및 저장 장치 등이 포함된다. 차체제어시스템은 구동, 조
향, 제동 등에 대한 사항이다. 전기전자 시스템은 전기전자 센서 및 제어, 무선통신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1)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하이브리드카는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구동원리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

으나, 현재 일반적인 것은 엔진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이용해 구동력을 얻도록 하며 저속에서는 주

로 전기모터만 사용하다가 추가로 가속할 경우 엔진이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1) 동력시스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동력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모터와 엔진의 연계를 최적화하는 것과 

배터리시스템을 포함한 에너지관리기술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기

본적으로 거의 유사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지만 플러그인이라는 말과 같이 외부 충전시스템에 의

해 충전하는 기술과 차량내부에서 확보된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 에너지

관리기술이 부가된다.

(2) 차체샤시시스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진, 모터, 발전기 등의 연계에 대한 

변속기시스템이다. 또한, 연비향상을 위해, 제동, 현가, 조향, 공조 등에 대한 차체샤시시스템의 개

발도 요청된다.

(3) 전기전자시스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HCU(Hybrid Control Unit)와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

는 와이어하네스의 고전압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연료전지 자동차(Fuel Cell Electrical Vehicle)

연료전지자동차란 연료전지에서 발생한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이며, 전기

자동차는 전지 등과 같은 이차전지에 전기를 화학적 에너지로 축적하였다가 이를 다시 전기에너

지로 바꾸어 모터를 구동시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1) 동력시스템

연료전지 자동차의 전기동력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거의 유사한 가운데,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의 핵심은 단위전지(single cell)를 적층한 연료전지스택과 이의 충전이 핵심을 이룬다. 연료전

지 스택은 촉매, 세라믹, 고분자, 열유체, 전기전자 등의 기술이 융합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기술습

득이 필요하다. 운전장치(BOP)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기
존 내연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수소공급계등을 포함하며 기술인력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연료전지 자동차에서는 또한 수소저장시스템, 수소생산기술의 개발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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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체샤시시스템

연료전지 시스템은 100kW의 출력이 발생될 때 100kW의 열이 방출된다. 이러한 방출열을 제어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이 필요하다.

(3) 전기전자시스템

연료전지시스템은 구동축에 의한 내연기관과는 달리 대부분이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에 운전기술이 매우 중요하여 출력제어 방식에 따라 내구성이 좌우된다. 

3) 지능형자동차

지능형자동차는 IT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ASV(Advanced Safety Vehicle; 고안전 지능형 자동차),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
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HF(Human Factor) 기술과 텔레매틱스 및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연계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1) 전기전자시스템

센서 기술,  IVN(In-Vehicle Network; 차량 내부 네트워크), 차량 무선통신, 차량용 임베디드 시스

템, 네비게이션 기술 등이 포함되는 가운데, 향후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

(2) 차체샤시시스템

충돌예방안전 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가감속, 조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다 정밀한 제어와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2. 교과대응 분석

1) 하이브리드 자동차

학교별 편차가 상당한 가운데, 대체로는 각 학과의 기초적인 과목 위주로 개설되어 있으며 근래

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융합과목 및 응용과목의 개발이 미진하다. 기계공학과의 열전달, 유체기계, 
메카트로닉스 등은 대부분 학교에서 잘 개설되어 있지만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공학특론 등은 많

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메카트로닉스에서 전기전자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지만 최근 자동차전자화

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전기전자학과의 경우에는 회로이론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과목들에 대한 대응이 다소 부족하나 전반적으로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화학공학과의 경우 전반적으로 배터리시스템에 대한 과목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무기화

학의 경우 많은 학교에서 해당 과목이 개설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간 편차가 

큰 가운데, 대부분 대학에서는 각 과별 기본적인 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국내외 대학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응한 교과과정 개발이 미진하다고 여겨진다.

2) 연료전지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는 융합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의 학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
국의 경우 외국 대학과 비교하여 자동차공학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기술은 기계공

학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재료학과, 화학공학과의 자동차기술 습득 교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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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계공학과에서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

목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연료전지자동차에 필요한 전공과목들이 대부분 3, 4학년 과정에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심화

학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전공필수과목을 1학년 아랫단계로 낮추어 충분한 기술습득

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과 비교시, 연료전지자동차에 필요한 전공과목은 이

들 국가에서도 다루고 있었으나, 과목 수와 구성 면에서 한국의 교과목 구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지능형 자동차

지능형자동차 관련, 기초과목의 경우 매우 충실하게 국내외 대부분의 대학이 학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전자기학, 회로이론, 프로그래밍 언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신호처리 등 과목은 국내 대학이 

대부분 충실하게 개설하고 있어, 기초과목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도 오히려 보다 충실함 모

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RF를 포함하는 무선통신 관련 과목의 경우 국내대학의 개설이 다소 미

비한 면이 있다. 또한 IT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임베디드 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과목 역시 상당

히 미비한 상황이다. 전자공학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신호처리, 프로그래밍 언어 등 지능형자동차

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충실히 개설하고 있으나, 기계공학과의 경우 디지털 제어시스템, 신호처리, 
전기전자회로 입문 등 기초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의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기계공학과에 

제어 관련 과목을 다수 추가하거나, 기계공학과 학생이 전자공학과에서 과목을 수강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전자공학과의 경우 전력전기 관련 과목과 자동제어, 임베디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 

일반적인 필요 과목은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Human 
Factor 관련 과목인 휴먼 인터페이스, 생체전자 등이나, 텔레매틱스 연계 서비스로 인하여 수요가 

예상되는 무선통신, 정보보안 과련 과목은 상당히 드문 것을 볼 수 있다.

3. 교과구성 제안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술이 융합기술 성격을 가지는 가운데, 이를 학부과정의 과목에서 완전하

게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내용이고 각 과목별로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최대한 기존 과목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과목을 제시하고자 하며, 기존학과를 기준으

로 그린카 개발에 대응한 교과목 구성을 제안한다.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각각을 상품이라고 할 때, 이들 각각에 

대한 필요이수과목을 구성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제한적일 

수 있다. 특정 상품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이며 이 자체만으로 충분한 인력수요를 가질 수 있다면, 
이러한 상품에 기반한 교과구성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만일 기술개발의 진전에 따라 특정 상품의 

생성-발전-소멸이라는 라이프사이클이 급속히 진척된다면 그 상품에 특성화된 인력양성은 제한적

일 것이다.
그린카 개발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체하는 자동차가 매우 빠르게 개발되는 상황이 도래한다

면, 이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특화된 인력은 새로운 자동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전환하던지 혹은 새로운 자동차에 적용될 수 없다면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하이

브리드자동차에 특화되기보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기술에 특화되는 한편, 이와 관련

하여 향후 도래하는 신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지능형자동차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상당부분 중첩된

다는 측면도 상품기반 인력양성보다는 요소기술 중심의 인력양성이 유리하도록 한다. 즉, 앞서 구

분한 기술분류에 따라 동력시스템, 차체샤시 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으로 구분되어 특화된 인력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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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도모된다면, 이들 인력은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는 상품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즉각적인 활용도를 높일 것이나, 보다 장기적으로 인력을 

지속 활용하고자 한다면, 상품에 기반한 인력양성방식보다는 기술분류에 따른 인력양성이 유리할 

것이다.8) 

HEV

(하이브리드차)

기 계 공 학

FCEV          

(연료전지자동차) 

IV         

(지능형자동차)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재 료 공 학

화 학 공 학

전 기 전 자

HEV

(하이브리드차)

기 계 공 학

FCEV          

(연료전지자동차) 

IV         

(지능형자동차)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재 료 공 학

화 학 공 학

전 기 전 자

(그림 7) 상품에 기반한 다학제 교과과정 구성

Power System

(동력시스템)

Electric-electronic System

(전기전자시스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기 계 공 학

재 료 공 학

전 기 전 자

Body/Chassis System
(차체시스템)

화 학 공 학

Power System

(동력시스템)

Electric-electronic System

(전기전자시스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기 계 공 학

재 료 공 학

전 기 전 자

Body/Chassis System
(차체시스템)

화 학 공 학

(그림 8) 기술 분야별 교과과정 구성

8) 이는 관련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다. 새로운 공정이 도입될 때 가급적 기존 공정에서 유사한 작업을 수

행하던 이가 새로운 공정에서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비 관련자 혹은 신규 인력보다 유리하다는 것

을 다수 면담자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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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계과 차체샤시시스템 트랙 (예시)

중분류 상품

메카

트로

닉스

모터

인버

터개

론

마이

크로

프로

세서

열전

달

내연

기관

차량

용배

터리

개론

공조

시스

템

유체

기계

차량

파워

트레

인

전자

공학

특론

샤시

시스

템설

계

소음

진동

센서

공학

최적

설계

유한

요소

법

컴퓨

터프

로그

래밍

환경

공학

개론

C

A

D

동

역

학

열

역

학

구조

설계

및 

해석

자동

제어

기계

진동

차량

동역

학

바이

오메

커닉

스

신호

처리

디지

털제

어시

스템

전기

전자

회로

입문

수치

해석

자동

차공

학

미래

형자

동차

확률

통계

학

연료

전지

자동

차

지능

형자

동차

개

론 

텔레

매틱

스

/

I

T

S

개론

변속기시스템 h 　 　 　 　 　 　 　 ○ ○ 　 　 　 　 　 　 　 　 　 　 　 　 　 　 　 　 　 　 　 　 　 　 　 　 　 　

차체샤시시스템

(제동,현가,조향,

공조)

h 　 　 　 　 　 　 　 　 　 　 ○ ○ ○ ○ 　 　 　 　 　 　 　 　 　 　 　 　 　 　 　 　 　 　 　 　 　

HEV평가기술

(단품및시스템성

능

평가기술)

h 　 　 　 　 　 　 　 　 　 　 　 　 ○ 　 　 　 　 　 　 　 　 　 　 　 　 　 　 　 　 　 ○ 　 　 　 　

차체샤시시스템

(공조,차체,샤시)

F

C
　 　 　 　 　 　 　 　 　 　 　 　 　 　 　 　 　 ○ 　 　 ○ 　 　 　 　 　 　 　 　 ○ 　 ○ ○ 　 　

FCEV평가기술

및 표준화

(시스템성능평가

기반구축,인증및

표준화,부품평가

기반구축)

F

C
　 　 　 　 　 　 　 　 　 　 　 　 　 　 　 　 　 ○ 　 　 　 　 　 　 　 　 　 　 　 ○ 　 ○ ○ 　 　

고안전 지능형 

액추에이터

I

V
　 　 　 　 　 　 　 　 ○ 　 　 　 　 　 　 　 　 ○ ○ 　 　 ○ ○ ○ 　 ○ ○ ○ ○ ○ 　 　 　 ○ ○

Year 1 Year 2  Year 3   Year 4
1-1 1-2 2-1 2-2 3-1 3-2 4-1 4-2

환경공학개론 전자공학 차량용배터리개론  모터언버터개론 마이크로프로세서 파워트레인
내연기관 공조시스템 샤시시스템설계   기계공학 컴퓨터프로그래밍 유체기계 메카트로닉스

융합요소법 소음진동미래형자동차 센서공학 열전달 최적설계

전자재료
표면공학

   재료공학 금속재료 재료열역학 신소재공학 고분자공학 반도체공정
소성가공학

미래형자동차

센서공학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력공학   전기전자 C언어와데이터구조 마이크로프로세서 자동제어

전기기기 디지털공학
미래형자동차

무기화학 전기전자개론공업유기화학 에너지공학 전기동력개론전기화학공학
   화학공학

미래형자동차 고분자공학 물질전달 촉매이론 이차전지 신소재공학

(그림 9) 상품 기반 트랙(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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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술과 학과 교과과정 대응분석과정에서 그린카 기술이 기본적으로 융합기술로의 성격을 

가지는 가운데 동력시스템, 차체샤시 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 각각의 기술부문별로도 단일학과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별도의 융합전공

이나 융합기술 트랙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대학원 과정 등에서 기술개발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은 다학과적 (multidisciplinary)지식형성이 이루

어 질 수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일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학부수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의심스럽다. 기술변화에 대한 현장의 대응에 대한 인터뷰에서 찾아진 것은, 처음부터 응

용으로 치우친 가운데 기본기가 허약한 인력 보다, 기본기가 충실한 인력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본기가 허약하더라도 여러 영역을 걸친 기본적 이해가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

으로는 애초 다영역에 걸쳐 옅은 이해를 가지는 인력보다는 제한된 전공영역일지라도 기본기가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다수 면담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융합기술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도 타전공과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9)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때, 그린카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상품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기술분야에 기

반을 두는 한편, 각각의 기술분야가 다학제에 걸쳐있더라도 적어도 학부수준에서는 특정영역에서

의 일정 수준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며 타 영역에 대한 이해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

의를 기반으로 전공별 기술트랙구성이 모색될 수 있다. 기계공학과 기반 차체샤시 시스템 트랙, 
동력시스템트랙, 전기전자시스템 트랙, 재료공학과 기반 차체샤시 시스템 트랙, 동력시스템트랙, 
전기전자시스템 트랙, 화학공학과 기반 차체샤시 시스템 트랙, 동력시스템트랙, 전기전자시스템 트

랙, 전기전자공학과 기반 차체샤시 시스템 트랙, 동력시스템트랙, 전기전자시스템 트랙 등이 모색

된다.10) 
현장기술인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수준에서 기대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요구되

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재학생들의 현장적응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자동차 융합기술, 신기술 세부분야별 교육을 위한 기업방문교육을 활성화하여, 산업현장 기

반기술 교육의 경우, 자동차 부품 산업 설계, 해석, 디자인 부문 전문가 양성, 자동차부품 산업 품

질분야 전문가 양성, 자동차 부품 산업 생산/기반기술 분야 인력양성,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자 연

수 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졸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로서의 재직자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자동

차 부품 설계 및 품질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도 필요하며, 전문가 현장방문 및 팀 티칭(team 
teaching) 제도 강화, 지역업체 애로기술 지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R&D 전문인력 양성과 관

련하여 산업현장 재직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원과정을 지원하여 자동차 R&D 전문인력 및 전

문기술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기

술인력 네트워킹 강화를 위하여, 전문분야별 현장기술 교류프로그램을 추진: 현장재직인력 중심의 

기술연구회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친환경, 고기능, 연료전지, 지능형자동차, 융복합 자동차기술, 
자동차 부품소재기술 등에 대한 지식의 나눔(knowledge sharing),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다양한 형태

의 세미나 운영 등이 요구되고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에 대응한 인력양성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9) 기술성격에 따라서는 타 전공과의 의사소통능력을 넘어서 타 전공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체화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규희 외(2007)에서 논의하였다.

10) 상세한 사항은 황규희 외(2009)의 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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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린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그린카 개

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응한 대학교과구성의 개선방안 마련을 보인 

것이다. 그린카 개발에서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연료전지자동차(FCEV), 지능형자동차(IV)
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들 각각에 대한 요소기술에 대응한 교과구성 및 교과내용의 적합성을 진

단하고자 하였다. 교과구성 및 교과내용의 적합성은 국내외 대학 4개 학과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

며, 이러한 진단과 비교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련 요소기술에 대한 인력양성트랙이 모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카 기술이 기본적으로 융합기술로의 성격을 가지는 가운데 동력시스템, 차체

샤시 시스템, 전기전자시스템 각각의 기술부문별로도 단일학과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분석과정에서 찾아졌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별도의 융합전공이나 융합기술 트랙을 제시하

기보다는 기존 학과 체계 내 관련 전공을 강화하는 한편 타 학과 관련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대학원 과정 등에서 기술개발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다학과적 

(multidisciplinary)지식형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나, 학부수준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전

공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에 기반하여 타전공과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여겨진다.11)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 숙련에 대한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의 분석은, 그린카 개발의 기술적 사

항을 분석하고, 이러한 기술변화에 기존의 관련 학과 교과 구성의 적절성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분석체계는 그린카 전문기술인력양성에서만이 아니라, 여타 녹색기술부문에도 유사하게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한 인력양성방안의 수립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효

성 있기 위해서는 대상 산업의 기술추이 및 기술요구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응한 인력양성의 현

황과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진단되고 대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체계는 10~15년 수준의 미래기술전망에 대응한 인력양성방식을 모색하는 데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인력양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엄밀한 내용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엄밀히는 현재의 분석은 교과목 구성에 대한 분석이지, 교과 내용에 대한 실질적 분석

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과 구성을 제언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의 제목만이 아니라 기존 교과내

용의 미래 숙련수요의 대응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요청되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는 이르

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가 수행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분석 및 이에 기반한 교과구성의 

제안의 적절성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도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과구성이 그린

카 개발에 적합한 인재의 효율적 양성을 가져오는지는 향후 본 연구에 기반한 교과구성 개선결과

를 분석해야 검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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